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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에 대한 지각된 효과성이 1자 인식과 3자 인식 그리고 

위험인식을 매개로 캠페인의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인지적 경로의 순차적 매개효과

를 탐색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하여 20대와 30대 성인남녀 500명을 할당추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 캠페인에 대한 지각된 효과성은 1자 인식, 3자 인식, 위험인식, 공유의

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1자 인식과 3자 인식 또한 위험인식과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와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순차적 매개모형의 검증에서 공유의도의 경우 1자 인

식을 경유하는 매개 경로만 효과가 있었다. 행동의도의 경우에는 1자 인식을 경유하는 순차적 매개경

로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었고, 3자 인식을 경우할 때는 단순 매개효과만 나타났다. 실무적인 함의

로 지각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메시지 구성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기존에 탐구가 많지 않

았던 제3자 효과의 행동적 요소를 고찰했고, 순차적 매개모형을 통한 인지적 경로를 규명했다는 점에

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마약류 오남용,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 1자 인식, 3자 인식,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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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2024년에 단속된 마약사

범은 약 2만 3천 명으로 2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으며, 이 중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대검찰청, 2025). 2023년과 비교해 마약사범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

만,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의 마약사범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SNS나 다크웹과 같은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클럽 등 유흥시설 내에서 마약 거래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방극렬, 2025). 문제는 20․30대 뿐만 아니라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류 범죄 백서(대검찰청, 2025)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두 

자리 수였던 10대 마약사범 수가 2014년 102명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 481명, 2023년에

는 무려 1,477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10대 마약사범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학원가를 중

심으로 마약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은 국내 범죄조직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

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협박했다가 검거되었고 

중형을 선고받았다(김나연, 2025).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소셜미디어와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의 확산은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

결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10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이 시급하며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마약류 오

남용 예방 교육과 PR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예방 캠페인 영상을 상시 보급하고 있다. 2024년 식약처는 마약류 오

남용 예방 캠페인 ‘BE BRAVE: 너, 나, 우리를 위한 용기 한걸음!’1)을 전개했는데 무경험

자편, 초기경험자편, 중독자편으로 타깃층을 나누어 제작했다. 2025년에는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캠페인2)을 제작하는 등 꾸준히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캠페인 영상이 실제로 얼마나 공유되고 실질적인 예방행동으로 이

어지는지에 대한 체계적 검증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에 대한 지각된 효과성이 해당 캠페인의 

공유의도와 예방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인지적 경로를 탐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간 매

1) https://www.youtube.com/watch?v=CrBsUgbYvFY

2) https://www.youtube.com/watch?v=3k_V16C-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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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경로에 1자 인식과 3자 인식 그리고 위험인식을 포함하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다. 기존의 제3자 효과 연구에서 본인(1자)보다는 타인(3자)이 미디어 메시지에 더 큰 영

향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규제에 대한 지지와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Davison, 1983; Gunther & Storey, 2003). 한편 건강 커뮤니케이션 분야

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메시지를 접할 때 타인보다 본인에게 더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지각효과로서 제1자 효과가 탐구되었다(백혜진․이혜규, 2013; Cohen & Davis, 

1991). 예를 들어, 1자 인식은 친사회적 메시지 수용과 행동의도의 직접적인 선행요인으

로 연구되었고, 서사 및 감정의 개입은 신념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rews et al., 2022). 예방 캠페인 영상을 접한 사람들이 해당 영상의 영향력의 방향 

즉, 광고효과가 본인에게 더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는 타인에게 더 영향을 미칠 것인지

를 차별적으로 인지할 것으로 추론한다. 

본 연구는 식약처에서 2024년 제작하여 유통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을 접

한 사람들이 해당 캠페인의 효과성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본인에게 혹은 타인에

게 더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관점에 대한 지각된 차

이가 어떻게 위험인식과 나아가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순차

적 매개모형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기존 건강 캠페인 관련 제3자 효과에서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면 제3

자 인식이 나타나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의 경우 ‘제1자 인식’, 즉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제1자)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두

드러진다고 알려졌다(백영민․김선호, 2017).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은 기존 담배, 술 등

과 비교해 사회적 폐해와 심각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로 캠페인 메시지 자

체에 대한 논쟁 자체를 기피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반응을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1자와 3자 인식의 매개효과가 각각 독립적으로 위험인식을 거쳐 공

유의도와 예방적 행동의도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고자 한다(Perloff, 2009). 특

히 제3자 효과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이론적 탐색이 많지 않았던 행동과 관련된 요소인 

행동반응 변인을 설명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론적 차원에서 순차적 매개모형의 검증을 

통해 건강 메시지 효과에 대한 지각이 행동반응 변인에 미치는 경로를 밝혀 낼 것이다. 

또한 실무적 차원에서 어떻게 건강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타깃 공중의 행동 변

화를 촉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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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문헌 검토

1)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의 지각된 효과성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최승범․이철한, 2018; Dillard, Shen, & Vail, 2007; Paek et al., 

2011)이란 공공 보건 캠페인 분야의 메시지 측정에 가장 효과적인 지표로, 보통 광고 효

과 측정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메시지의 질에 대한 평가를 넘어 이 메시지가 전체 맥

락 안에서 피험자에게 현실감있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을 의

미한다. 보통 캠페인 광고 효과란 광고 영상을 접한 소비자가 형성하는 광고에 대한 태

도가 상표 및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구매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

미한다(이종명, 2022). 일반적으로 마케팅 맥락에서 광고 효과는 최종 목표인 판매 성과

를 측정하기도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광고의 설득성과 호감성의 성과를 측정

하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로 구분되기도 한다(김광수, 1999; 유현재․박하늬․양웅, 2014; 

조삼섭․한규훈, 2009). 헬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광고에 

노출된 수용자는 지각된 마약류 오남용 관련 정보를 토대로 오남용 행동에 대한 인지

적, 정서적 반응을 통해 캠페인 태도 및 나아가 위험인식, 공유의도, 예방적 행동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최승범과 이철한(2018)은 금연 캠페인의 중복 노출과 교차 노

출이 흡연에 대한 지각된 효과성, 사회적 인식, 금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중복 노출과 교차 노출은 흡연자의 지각된 효과성,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

식, 금연 의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흡연자들이 변화 단계(예를 

들어, 거부, 사전 숙고, 숙고, 준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예측 변수에 효과를 미치고 있

었다. 구체적으로 거부 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예측 변수가 없었으나, 사전 숙고와 숙고 

단계에서는 반복 노출의 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자아 효능감은 사전 숙고 단계에서 유의

미했다. 끝으로 준비 단계에서는 교차 노출의 효과가 주효했다. 종합해 볼 때, 금연 효

과를 높이기 위해 금연 캠페인의 활동 빈도를 높이고 다양한 캠페인 방식을 적용할 때 

지각된 효과성이 증가함을 밝혔다.

조삼섭과 한규훈(2009)은 여성암 조기검진 촉진 캠페인의 설득효과 요인에 관한 연구

에서 전달형태(광고 vs. 기사)와 정보원 유형(전문가 vs. 유명인)이 캠페인 메시지 설득 효

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전통적으로 기사는 광고에 비해 제3자 진술이라는 신뢰

성을 바탕으로 메시지 신뢰도에 우위를 점한다고 알려져 왔으나, 연구 결과, 개인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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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가 높고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는 조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성암에 대한 개인적 관여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유명인보다 전문가의 메시지 설득성

이 높아지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명인의 효과가 암에 대한 이슈를 인식시키

는 데 더 큰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광고에 대한 호의도의 경우 연령대와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으며, 암 조기검진 경험 유무는 통계적으로 약하게(p = .067)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유현재 등(2014)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중독 예방 메시지 효과를 신체-사회적 소구와 

긍정-부정 소구가 광고에 대한 설득성과 호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했다. 주요 

결과로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광고물에 사용되는 메시지는 긍정 소구보다는 부정 소구

가 더욱 효과적이었다. 광고에 대한 호감도 측면에서 신체-사회적 소구와 긍정-부정 소

구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소구와 긍정 소구의 조합이 광고에 

대한 호감도를 극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컨대, 광고의 설득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

정적 소구를 활용한 메시지가 효과적이며, 광고에 대한 호감도 측면에서 긍정적 소구와 

신체적 소구가 동시에 상호작용할 때의 효과가 가장 높았음을 규명했다. 

백혜진, 고하은, 이진(2024)은 소셜미디어에서 진행되고 있는 ‘No Exit’ 마약 예방 캠

페인의 지각된 메시지 자극가(perceived message sensation value, PMSV)와 자극추구성향

(sensation seeking tendency, SST)이 마약 예방 의도와 캠페인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했다. 특히 PMSV는 메시지 이해도 및 메시지 흥미도, 캠페인 참여의도 모두에 직접적

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하지만 마약 예방 의도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메시지 자극가는 메시지 이해도와 흥미도의 매개를 통해 마약 예방 의도

로 이어지나, 캠페인 참여의도는 메시지 흥미도에만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즉 공공 캠

페인의 자극성이 높을수록 메시지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도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마약 예방의도 및 캠페인 참여의도를 강화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신경아, 차경심, 김지윤(2021)은 금연, 결핵, 자살 등 9개의 건강 캠페인 영상 콘텐츠에 

대한 공감 반응이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심 유발과 정보추구, 예방행동 등의 건강행위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로 공감 반응요인 중에서 메시지 크리

에이티브의 현실성, 영상 속 등장인물에 대한 감정일치, 동일시가 콘텐츠에 대한 공포심

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캠페인의 논리적인 스토리텔링이나 등장인물이 겪은 건강 문제

에 대한 상황의 이해는 오히려 건강 문제 발생과 관련한 공포심을 감소시켰다. 한편 정

보추구 행동과 관련해 타인에 대한 관심, 현실성, 감정일치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등장인물이 겪은 건강 문제에 대한 상황의 이해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예방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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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반응 요인 중에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유일하게 유의미했다. 

요컨대, 건강 캠페인 영상 콘텐츠에 대한 평가는 공감 반응의 유형에 따라 인지적, 감정

적, 행동적 반응에 상이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명일과 안호림(2024)은 대학생의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의 메시지 피로감이 음주태도

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부정적 인식과 부정적 감정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연

구 결과,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 캠페인의 반복노출에 의한 피로감이 부정적 감정과 부

정적 인식을 통해 음주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주태도

와 부정적 인식에 대한 메시지 피로감의 직접효과는 없었다. 예방행동 캠페인의 반복적 

노출로 인한 피로감은 심리적 저항감을 유발하고 건강행동 태도 및 행동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마약 예방 행동 관련 예방 캠페인의 경

우에도 지나친 반복 노출에 따른 타깃 수용자의 피로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크리에이티

브와 메시지 구성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마약 폐해의 사회적․개인적 위험성을 직

접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수용자 스스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건강 캠페인(예, 결핵, 구제역, 신종플루 예방 캠페인)에 대한 지각된 효과성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수준의 위험인식을 높이고 이는 위험 관련 행동(예, 돼지고기 섭취)을 감소

시키는 반면, 예방행동(예, 예방접종행동)은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진범섭, 

2021; 장정헌․심재철, 2013). 나아가 예방행동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인 조건적 절대 위험인식(conditional absolute risk perception)은 예방행동을 유도

해 미래의 위험 가능성을 낮춘다고 한다(정성은․김율리․심민선, 2022). 

따라서 전술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마약류 오남용 관련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은 마

약류 오남용 관련 위험인식과 행동적 변인에 해당하는 캠페인 영상에 대한 공유의도 및 

마약류 오남용 관련 예방적 행동의도에 동일한 방향성의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했다(박현갑․김선호․양정애, 2016). 또한 유우현과 정용국(201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메시지 공유를 위한 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 예방 행동의도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마약

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의 지각된 효과성은 위험인식과 함께 캠페인 영상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했다. 

H1: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의 지각된 효과성은 위험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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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a: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의 지각된 효과성은 캠페인 영상의 공유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b: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의 지각된 효과성 예방적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마약류 오남용 관련 위험인식과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

위험인식은 개인마다 다르게 인식되는 주관적이며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개념이

다(김영욱, 2014; Bakir, 2010). 사회 현상이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어떻게 인식

하는지에 따라 그 이해와 해석은 사람마다 상이하다. 많은 연구가 미디어 이용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형성된 위험인식이 행동의도에 정적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백혜진, 2018; 주영기․유명순, 2016; Kim, Jang, & Noh, 2018; Ku, Kim, Kim, & Noh, 

2023).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관련 위험인식은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와 

예방적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활빈․이진균․조준혁․송

유진, 2025). 더불어 개인적 내적 조절변인으로 감각추구성향과 자아존중감은 위험인식

이 정책지지와 예방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함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감각

추구성향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정책지지와 예방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각추구성향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마

약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자기 감시성과 경각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관여도는 사회적 수준에서 위험인식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김활빈 등(2018)은 미디어 이용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험인식과 예방행동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해당 연구는 2000년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신종플루 사

례에 대한 식약처의 데이터를 O1-S-R-O2-R 커뮤니케이션 매개 모델을 적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미디어 이용과 예방행동 의도는 정보 처리 전략과 위험인식을 통해 매개되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매스미디어 및 인터넷의 이용과 정보 처리 전략은 위험인식

을 매개로 예방행동 의도가 증가되었다. 위험인식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정치성향, 신

뢰 등의 선유경향을 바탕으로 매스미디어 및 인터넷의 이용, 나아가 정보의 처리 및 대

인간 토론 등의 정교화 과정을 통해 위험인식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위험인식은 예방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진과 고하은(2024)은 소셜미디어에서 마약 예방 캠페인의 효과로 추정된 미디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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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가설과 사회규범 이론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각된 도

달, 즉 자신이 본 마약 캠페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노출되었다고 지각할수록 그들이 

캠페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신념, 즉 위험인식이 강화되었다. 동시에 타인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추정된 미디어의 영향은 마약 예방의도 및 캠페인 확산 의도에 미치는 

마약 예방 캠페인의 효과를 매개했다. 타인이 마약을 많이 하고 있다는 지각과 마약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지각은 마약 예방의도와 긍정적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마약 예방 캠페인의 효과는 추정된 미디어 영향을 통해 마약 예방 캠페인이 다른 사람

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험인식과 예방 행동의도(예, 마약 예방의도, 캠페인 확

산의도 등)에 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마약류 오남용 관련 위험인식이 행동적 변

인에 해당하는 캠페인 영상의 공유의도와 예방적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H3a: 마약류 오남용 관련 위험인식은 캠페인 영상의 공유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b: 마약류 오남용 관련 위험인식은 예방적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건강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제1자 효과와 제3자 효과

건강과 관련된 위험을 지각하는 데 있어서 지각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지각편향은 

특정한 이슈나 사건에 대해 본인과 타인 사이의 지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각의 

차이를 평가할 때 본인의 의견이 타인의 의견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 여기서 제3자 효과라 부르는 미디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김봉철․최영준, 2017; 

김정현, 2010; 이수범․김동우, 2009; 한미정․김종은, 2004). 제3자 효과란 미디어의 특

정한 메시지가 본인(제1자)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타인(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편향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디어 지각편

향과 관련된 이론적 설명이다(백혜진․이혜규, 2013; Davison, 1983). 

제3자 효과는 2가지 구성 요소로 유형화할 수 있다(백혜진․이혜규, 2019; 양승찬, 

1998). 첫째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적 요소, 즉 본인보다 타인에게 미디

어의 영향력이 크다는 지각이다. 이러한 지각적 요소와 함께 미디어 영향력이 개인의 

태도와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요소이다. 기존 연구들은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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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요소를 주로 검증했으며, 행동과 관련된 두 번째 요소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와 관련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에 노출된 사람들이 

본인보다 타인에게 미치는 예방 캠페인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지각한다면 제3자 효

과의 첫 번째 요소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캠페인 영상 노출 후에 마약류 오남용 관련 

태도와 행동(예를 들어, 공유의도나 예방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본인보다 타인에게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면 두 번째 요소에 해당한다. 

한편, 제1자 효과란 미디어 메시지가 타인(제3자)보다 자신(제1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편향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제3자 효과와 반대이다. 제1자 효과는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미디어 메시지(주로 공익 광고 캠페인으로, 금연이나 환경보호, 장기기

증, 범죄 예방 등을 포함)를 접할 때 남보다 자신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실례로, 한균태와 차동필(2002)은 금연 광고를 통해 제1자 효과를 확인했다. 청

소년 대상 금연 메시지의 경우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격이기 때문에 제1자 효과

가 나타난 것이다. 이수범과 김동우(2009)는 다이어트와 비만 예방 캠페인 광고와 패스

트푸드 광고를 통해 제1자 효과와 제3자 효과를 검증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 여길 수 있는 패스트푸드 광고를 접한 응답자들에게서는 제3자 효과가 나타났다. 하

지만 친사회적 메시지인 다이어트/비만 예방 메시지의 경우에도 제3자 효과를 재확인했

다. 다이어트/비만 예방 메시지의 경우 타인보다 자신이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역3자 

효과 혹은 제1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결과는 제3자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렇게 자신과 타인에게 차별적으로 미디어 메시지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지각

하는 미디어 효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각적 편향의 발생은 주로 메시지의 성격과 관

련이 깊다(백혜진․이혜규, 2013; Duck & Mullin, 1995). 미디어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바

람직한지 여부 혹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따라 효과의 방향이 달라진다(Andsager & 

White, 2007; Gunther & Thorson, 1992; Perloff, 2002). 

하지만, 사회적 바람직성의 특징으로 제3자 효과와 제1자 효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백혜진․이혜규, 2013).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에서

는 제3자 효과가 주로 확인되지만, 제1자 효과 관련 연구들은 그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편이다(Golan & Day, 2008). 앞서 언급한 이수범과 김동우(2009)의 연구에서도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메시지를 담은 다이어트/비만 예방 메시지에서는 제1자 효과가 아닌 

제3자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건터와 문디(Gunther & Mundy, 199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메시지를 담은 공익 광고에서는 지각적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

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를 담은 상업 광고에서는 제3자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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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1자 효과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미디어 메시지가 단순

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만을 살펴봤을 뿐, 실제 설문이나 실험 참가자들이 해당 

메시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측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백혜진․이

혜규, 2013). 제1자 효과의 가설이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연구자가 의도했

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동일한 정도로 참가자들이 인식하지 않

은 데서 나오는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마약류 오남용 관련 인식의 경우에도 예방 캠페인 내용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마약류라는 소재 자체만으로 사

회적으로 기피되는 부정적 메시지로 인식될지 불확실하다. 한미정과 김종은(2004)은 사

회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예, 주류 광고)에서 다른 사람이 더욱 영향을 받는 3자 효과

가 발생하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예, 절주 및 금연 캠페인)에 대해서는 1자 

효과가 발생해 타인보다 예방적 행동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고 했다. 마약류 오남용 자

체가 일반적인 논쟁적 제품(controversial product)의 통상적 인식 범위를 벗어나 중대한 사

회적 범죄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1자 및 3자 인식의 효과 경로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더군다나, 타깃 수용자를 마약 무경험자로 전제한 예방 캠페인과 유경험자로 

전제로 한 캠페인은 단순히 긍․부정적 메시지로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

는 3자 인식과 1자 인식을 독립적으로 나누어 연구모형에 적용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

한 연구모형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의 지각된 효과성에 따라 위험인식과 공

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인 행동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기존 연구

(박현갑 외, 2016)도 제3자 효과 연구에서 지각적 편향을 넘어 행동적 차원의 영향을 살

펴볼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예방 행동과 정보 공유라는 행동적 변인들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는 여기에 3자 인식과 1자 인식을 추가적인 매개변인으로 투입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의 지각된 효과성은 개인의 특정한 신념으로 형성되었고, 이러한 평가

적 신념이 본인에게 혹은 타인에게 얼마나 더 큰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종우(2021)의 연구도 본 연구와 유사한데, 코로나19 정보 파악 관련하여 OOH매체에 

대한 유용성 평가가 개인적 위험지각(1자 인식)과 사회적 위험지각(3자 인식)에 각각 영

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심각성 지각에 영향을 주어 최종적으로 예방 행동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모형으로 제시해서 검증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정보 파악을 위한 OOH매

체가 유용하다고 평가할수록 개인적 위험지각과 사회적 지각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 지각에는 사회적 위험지각(3자 인식)만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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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했다. 해당 연구에서 이중 매개 모형을 검증하지는 않았지만, 각 변인 사이의 관계를 

종합하면, OOH매체의 유용성 평가가 사회적 위험지각(3자 인식)과 심각성 지각을 순차

적으로 매개하여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1자 인식과 3자 인식을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과 위험인식(심각성

으로 측정) 사이에 투입하고자 한다. 즉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의 지각된 효과성이 

1자 인식과 3자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1자 인식과 3자 인식도 위험인식과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순차적 매개 관계

도 예상되어 ,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의 지각된 효과성은 1자 인식 혹은 3자 

인식 그리고 위험인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캠페인 영상의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4a/b: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의 지각된 효과성은 1자 인식/3자 인식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a/b: 마약류 오남용 관련 1자 인식/3자 인식은 위험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H6a/b: 마약류 오남용 관련 1자 인식/3자 인식은 캠페인 영상의 공유의도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6c/d: 마약류 오남용 관련 1자 인식/3자 인식은 예방적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것이다. 

H7a/b: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의 지각된 효과성은 마약류 오남용 관련 1자 

인식/3자 인식과 위험인식을 순차적 매개로 캠페인 영상의 공유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a/b: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의 지각된 효과성은 마약류 오남용 관련 1자 

인식/3자 인식과 위험인식을 순차적 매개로 예방적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그림 1>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의 지각된 효과성이 1자 인식과 3자 인식 그

리고 위험인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캠페인 영상의 공유의도와 예방적 행동의도에 미

치는 매개 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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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순차적 매개효과 연구모형

3.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했다. 자

료 수집을 위해 조사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가운데 20대와 30대를 대상

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표본추출을 통해 500명의 표본을 구성했다. 자료 수집 

시기는 2024년 12월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의 

주요 타깃이 젊은 세대였기 때문에 20~30대로 한정했다. 

설문조사에 앞서 마약류의 정의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했다. 설문 참

여자들은 마약류와 오남용 관련 설명문을 읽고,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인 “BE BRAVE. 마약을 거절할 용기, 마약을 이기는 힘

이 됩니다!(무경험자편)”3)을 시청했다.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 해당 영상 캠페인의 효과성 

지각, 1자 인식과 3자 인식, 위험인식, 캠페인 영상의 공유의도와 예방적 행동의도 등을 

측정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500명 가운데 남성은 262명(52.4%), 여성은 238명(47.6%)이었으며, 

평균연령은 30.5세(SD = 5.29)였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참가자가 282명

(56.4%, 서울 111명, 경기 140명, 인천 31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그밖에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했다.

3) 해당 캠페인 영상은 2024년 7월 9일에 식약처 유튜브 공식계정에 업로드된 것으로, 2025년 10월 기준으로 1백

만 회 이상 시청을 기록했다. URL: https://www.youtube.com/watch?v=x_dIlIIyb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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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62 52.4

여성 238 47.6

연령대
20대 238 47.6

30대 262 52.4

거주 지역

서울 111 22.2

인천 31 6.2

경기 140 28.0

충청권 53 10.6

호남권 42 8.4

영남권 106 21.2

강원․제주 17 3.4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55 11.0

전문대 재학/졸업 74 14.8

대학교 재학/졸업 326 65.2

대학원 재학/졸업 45 9.0

가구 소득

(월 평균)

200만 원 미만 65 13.0

200~300만 원 미만 92 18.4

300~400만 원 미만 93 18.6

400~500만 원 미만 67 13.4

500~600만 원 미만 53 10.6

600~700만 원 미만 35 7.0

700~800만 원 미만 33 6.6

800~900만 원 미만 21 4.2

900만 원 이상 41 8.2

<표 1> 설문 응답자의 특성(N = 500)

2) 변인의 측정

(1) 독립변인: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

설문 참가자들은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을 시청한 다음에 해당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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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했다. 해당 문항은 기존 연구에서 

측정에 사용한 건강 캠페인 메시지와 광고의 ‘설득성’과 ‘호감도’로 구성되었다(유현재 

외, 2014; 조삼섭․한규훈, 2009). 모두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캠페인 영상의 내

용은 진실하다”, “ 캠페인 영상의 내용은 공감이 간다”, “캠페인 영상의 내용은 설득적

이다”, “캠페인 영상의 내용은 흥미를 끈다”, “캠페인 영상의 내용은 주의를 끈다”, “캠

페인 영상의 내용은 매력적이다”를 포함했다. 해당 문항을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M = 4.89, SD = 1.25, α = .94).

(2) 매개변인: 1자 인식과 3자 인식, 위험인식

1자 인식과 3자 인식은 시청한 캠페인 영상이 마약류 오남용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본

인에게 영향을 주었는지(1자 인식) 그리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었는지(3자 인식)로 구분해

서 측정했다. 기존 문헌(박현갑 외, 2016)을 참고하여 각각 3문항으로 구성했는데, 1자 

인식은 “캠페인 영상은 마약류 오남용 심각성에 관한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 “캠

페인 영상은 마악류 오남용 심각성에 관한 나의 의견에 변화를 주었다”, “캠페인 영상을 

접한 후 나는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로 측정했으며, 3

자 인식은 “캠페인 영상은 마약류 오남용 심각성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줄 것이다”, “캠페인 영상은 마악류 오남용 심각성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변화를 

줄 것이다”, “캠페인 영상을 접한 후 다른 사람들은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더욱 심각하

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로 구성했다. 각각의 변인은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 설문 응답자의 1자 인식의 평균값(M = 4.21, SD = 1.45, 

α = .87)이 3자 인식의 평균값(M = 4.74, SD = 1.33, α = .9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12.261, p < .001). 

위험인식은 기존 문헌(서미혜, 2016)을 참고하여 마약류 오남용 관련 지각된 심각성과 

취약성을 구성했다. 지각된 심각성은 3문항으로 “마약류 오남용은 나와 나의 가족에/내

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

는 질문을 제시했고, 지각된 취약성도 3문항으로 “마약류 오남용은 나와 나의 가족에/내

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한국사회에 위험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시했다. 해당 문항을 7점 척도(1 = 매우 심각하지 않다/매우 가능성이 높

지 않다, 7 = 매우 심각하다/매우 가능성이 높다)로 측정했다(M = 5.50, SD = 1.19, α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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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속변인: 공유의도와 예방적 행동의도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은 행동변화와 관련된 변인으로 캠페인 영상의 공유의도와 마약

류 오남용 관련 예방적 행동의도로 설정했다. 먼저 공유의도는 기존 문헌(백혜진 외, 

2024)을 참고하여 3문항으로 구성했다. “나는 방금 시청한 캠페인 영상을 공유하고 싶

다”, “나는 방금 시청한 캠페인 영상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 “나는 방금 시청한 캠페인 

영상을 공유할 계획이다”라는 3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응답은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다(M = 4.38, SD = 1.55, α = .95).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에 얼마나 참여하고자 하는지를 묻는 예방적 행동의도는 

기존 연구(백혜진 외, 2024; 유현재 외, 2014)에서 사용한 예방의도 문항을 참고하여 3문

항으로 구성했다. “나는 앞으로 마약 예방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마약 예방에 

대한 정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나는 향후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것이다”를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했

다(M = 5.49, SD = 1.16, α = .81). 

3) 분석 방법

<그림 1>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들이 설명하는 각 변인 간 관

계와 이중 매개 관계를 보여준다. 연구가설 H1부터 H6d까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여 각 변인 간 관계를 검증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은 첫 번째 단계에 투입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검증하고자 하는 독립변인(지각된 캠페인 효과성, 위험인식, 1자 인식, 

3자 인식)을 각각 투입했다. 연구가설 H7a/b와 H8a/b의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v4.2) Model 6(순차적 매개 모형)을 이용했다(Boot-strapping 5,000회 실행). 독립변

인은 캠페인에 대한 지각된 효과성이고, 첫 번째 매개변인은 1자 인식과 3자 인식, 두 

번째 매개변인은 위험인식, 그리고 종속변인은 캠페인 영상의 공유의도와 예방적 행동

의도다. 통제변인(covariate)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 소득

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1자 인식과 3자 인식이 서로 관련되고 종속변인에 관하여 서

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자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는 3자 인식

을 그리고 3자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는 1자 인식을 각각 통제변인으로 투

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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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측정 모형의 적합도와 타당성 검증

측정 모형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FA)을 실시하였다. 

<표 2>와 같이 전체적인 측정 모형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구체

적으로 χ² = 918.577, df = 234, χ²/df = 3.93(p < .001)으로 5미만의 허용 가능한 수준

이었고, SRMR = .058, RMSEA = .077로 각각 .08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CFI 

= .938, TLI = .927, IFI ＝ .938, NFI ＝ .918로 모두 .90 이상의 권장 기준을 상회하여 

모델 적합도가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모든 표준화된 요인 적재량은 .587에서 .953의 범

위에 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개념 신뢰도(CR)는 모든 구성개념

에서 .70이상으로 나타났고 평균 분산 추출량(AVE)도 역시 .50이상으로 나타나 수렴 타

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표 3>과 같이 각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은 다른 구성개

념과의 상관관계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 타당도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변수
측정

항목 수

요인적재량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개념 신뢰도 

(CR)

평균분산추출 

(AVE)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 6 .69 – .92 .93 .71

1자 인식 3 .73 – .90 .88 .72

3자 인식 3 .87 – .95 .94 .85

위험인식 6 .67 – .89 .91 .62

공유의도 3 .91 – .95 .95 .86

행동의도 3 .59 – .87 .82 .60

χ² = 918.577, df = 234, CMIN/DF = 3.926 (p < .001)

SRMR = .058, RMSEA = .077, CFI = .938, TLI = .927, IFI ＝ .938, NFI ＝ .918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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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1.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 .84 　 　 　 　 　

2. 1자 인식 .69*** .85 　 　 　 　

3. 3자 인식 .74*** .78*** .92 　 　 　

4. 위험인식 .35*** .35*** .38*** .79 　 　

5. 공유의도 .63*** .62*** .57*** .30*** .93 　

6. 행동의도 .55*** .47*** .55*** .43*** .69*** .78

주. 대각선 = √AVE, 비대각선 =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p < .001

<표 3> 주요변인의 상관관계와 AVE 제곱근

2)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 위험인식,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 간의 관계

연구가설 H1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에 대한 지각된 효과성이 위험인식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분석 결과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과 위험인식은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β = .34, p < .001), 가설 H1은 지지되었다. 즉 캠페인 영상의 효과

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마약류 오남용 관련 위험인식이 더 커졌다. 

<표 4>는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과 위

험인식을 차례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이다. 연구가설 H2a/b는 지각된 캠페인 효

과성과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 사이의 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표 4>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과 공유의도(β = .59, p < .001) 그리고 예

방적 행동의도(β = .51, p < .001) 사이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2a와 H2b 모두 지지되었다. 사람들이 캠페인 영상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공유하려고 하고, 예방적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연구가설 H3a/b는 마약류 오남용 관련 위험인식이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에 각

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

학적 속성과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을 통제한 이후에 분석한 결과 마약류 오남용 관련 

위험인식과 공유의도(β = .09, p < .05) 그리고 예방적 행동의도(β = .24, p < .001) 사

이에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고, 따라서 가설 H3a와 H3b는 모두 지지되었다. 마약

류 오남용 관련 위험인식이 증가할수록 캠페인 영상을 공유하려 하고, 예방적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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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과 위험인식의 위

계적 회귀분석4)

공유의도(β) 예방적 행동의도(β)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성별 .09* .08* .15*** .11**

연령 .03 .02 .01 -.01

교육수준 .01 .01 -.02 -.00

가구수입 .01 .01 .02 .04

  ΔR2(%) .8 2.1*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 .59*** .56*** .51*** .43***

  ΔR2(%) 34.8*** 25.8***

위험인식 .09* .24***

  ΔR2(%) .7 4.8***

  전체 R2(%) 36.3*** 32.7***

*p < .05, **p < .01, ***p < .001

3) 마약류 오남용 관련 1자 인식과 3자 인식이 위험인식,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

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H4a/b는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이 1자 인식과 3자 인식에 각각 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석 결과 캠페인 영상의 지각된 효과성과 1자 인식(β 

= .64, p < .001) 그리고 3자 인식(β = .72, p < .001) 사이에 모두 정적인 관계가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H4a와 H4b 모두 지지되었다. 사람들이 캠페인 영상의 효과를 긍정적

으로 지각할수록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마약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 인식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H5a부터 H6d까지는 독립변인이 1자 인식과 3자 인식이며, <표 5>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의 두 번째 단계에서 한꺼번에 투입해서 분석을 실시했

다. 연구가설 H5a/b는 1자 인식과 3자 인식이 위험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

펴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1자 인식과 위험인식(β = .22, p < .001) 그리고 3자 인식과 

4) 해당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확인된 각 변인의 VIF 값은 1.003~1.189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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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인식(β = .21, p < .01) 사이에 모두 정적인 관계가 나타나, 가설 H5a와 H5b는 모두 

지지되었다. 본인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생

각할수록 위험인식이 증가하는 것이다. 

<표 5> 위험인식,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1자 인식과 3자 인식의 위계

적 회귀분석5)

위험인식(β) 공유의도(β) 예방적 행동의도(β)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성별 .15*** .17*** .08 .13*** .14** .16

연령 .07 .10* .04 .09 .02 .05

교육수준 -.09* -.10* -.01 -.02 -.04 -.05

가구수입 -.08 -.07 .02 .04 .03 .04

  ΔR2(%) 4.2*** .8 2.1*

1자 인식 .22*** .45*** .12*

3자 인식 .21*** .21*** .39***

  ΔR2(%) 15.6*** 37.9*** 23.8***

  전체 R2(%) 19.8*** 38.6*** 24.9***

*p < .05, **p < .01, ***p < .001

연구가설 H6a/b는 1자 인식과 3자 인식이 캠페인 영상의 공유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자 인식과 공유의도(β = .45, p 

< .001) 그리고 3자 인식과 공유의도(β = .21, p < .001) 사이에 모두 정적인 관계가 나

타나, 가설 H6a와 H6b는 모두 지지되었다. 본인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마약류 오남용 문

제가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공유의도가 증가했다. 

연구가설 H6c/d는 1자 인식과 3자 인식이 예방적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1자 인식과 예방적 행동의도(β = .12, p < .05) 그리고 3자 

인식과 예방적 행동의도(β = .39, p < .001) 사이에 모두 정적인 관계가 나타나, 가설 

H6c와 H6d는 모두 지지되었다(<표 5>). 본인과 타인에게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수록 예방적 행동의도가 증가했다.

5) 해당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확인된 각 변인의 VIF 값은 1.003~2.50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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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1, ***p < .001

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

그림 2.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4) 캠페인 영상의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 모형 검증

연구가설 H7a/b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의 지각된 효과성이 해당 영상의 

공유의도에 1자 인식과 3자 인식 그리고 위험인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었다. 해당 가설의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v4.2) 

Model 6(순차적 매개 모형)을 이용했다(Boot-strapping 5,000회 실행). <그림 2>는 종속변

인으로서 1자 인식, 위험인식, 공유의도를 단계적으로 투입했을 때, 각각의 경로계수를 

보여준다. <표 6>은 종속변인이 공유의도일 때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그리고 간

접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매개변인으로 1자 인식이 투입되었을 때 순차적 매개 경로의 효과는 표준화 

회귀계수가 .001이고 95% 신뢰수준이 -.002와 .004로 0을 포함하고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자 인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도 순차적 매개 경로의 효

과는 표준화 회귀계수가 .001이고 95% 신뢰수준이 -.003와 .007로 0을 포함하고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H7a와 H7b는 모두 기각되었다. 

다만 위험인식을 제외하고 1자 인식을 통한 매개 경로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했으며, 1자 인식이 투입된 모형에서 부분 매개효과만 확인되었다. 하지만, 3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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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95% CI β(SE) 95% CI

매개변인:

1자 인식

총효과 .505(.06) .383 to .628 

직접효과 .416(.06) .295 to .537

간접효과 .089(.02) .046 to .140 .072(.02) .037 to .113

PCE → FPP → SI .085(.02) .043 to .133 .069(.02) .035 to .107

PCE → RP → SI .004(.01) -.009 to .020 .003(.01) -.008 to .016

PCE → FPP → RP → SI .001(.00) -.002 to .004 .001(.00) -.002 to .004

매개변인:

3자 인식

총효과 .429(.06) .322 to .536

직접효과 .416(.06) .295 to .537

간접효과 .013(.03) -.044 to .067 .011(.02) -.035 to .054

PCE → TPP → SI .008(.03) -.048 to .061 .007(.02) -.039 to .049

PCE → RP → SI .004(.01) -.009 to .020 .003(.01) -.007 to .016

PCE → TPP → RP → SI .002(.00) -.004 to .009 .001(.00) -.003 to .007

주. PCE: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 FPP: 1자 인식, TPP: 3자 인식, RP: 위험인식, SI: 공유의도

<표 6> 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 모형의 효과

의 경우에는 모든 매개 경로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1자 인식이 

모형에 투입되었을 때, 모든 매개 경로에서 합산된 간접효과의 경우 표준화 회귀계수가 

.072(95% CI = .037 to .113)로 나타났다.

5) 마약류 오남용 관련 예방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 모형 검증

연구가설 H8a/b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의 지각된 효과성이 예방적 행동의

도에 1자 인식과 3자 인식 그리고 위험인식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해당 가설의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v4.2) Model 6(순

차적 매개 모형)을 이용했다(Boot-strapping 5,000회 실행). <그림 3>은 종속변인으로서 3

자 인식, 위험인식, 예방적 행동의도를 단계적으로 투입했을 때, 각가의 경로계수를 보

여준다. <표 7>은 종속변인이 예방적 행동의도일 때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그리

고 간접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매개변인으로 1자 인식이 투입되었을 때 순차적 매개 경로의 효과는 표준화 

회귀계수가 .007이고 95% 신뢰수준이 .002와 .014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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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5, **p < .01, ***p < .001

    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

그림 3. 예방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b(SE) 95% CI β(SE) 95% CI

매개변인:

1자 인식

총효과 .313(.05) .214 to .411 

직접효과 .280(.05) .182 to .379

간접효과 .033(.02) .0001 to .071 .035(.02) .0002 to .075

PCE → FPP → BI .002(.01) -.020 to .022 .002(.01) -.022 to .024

PCE → RP → BI .024(.02) -.001 to .056 .026(.02) -.001 to .060

PCE → FPP → RP → BI .007(.00) .002 to .014 .008(.00) .002 to .015

매개변인:

3자 인식

총효과 .378(.05) .287 to .468 

직접효과 .280(.05) .182 to .379

간접효과 .098(.03) .044 to .153 .105(.03) .047 to .162

PCE → TPP → BI .063(.02) .017 to .109 .068(.03) .019 to .117

PCE → RP → BI .024(.02) -.002 to .056 .026(.02) -.002 to .059

PCE → TPP → RP → BI .010(.01) -.001 to .025 .011(.01) -.001 to .027

주. PCE: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 FPP: 1자 인식, TPP: 3자 인식, RP: 위험인식, BI: 행동의도

<표 7> 예방적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 모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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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자 인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는 이중 매개 경로의 효과는 

표준화 회귀계수가 .010이고 95% 신뢰수준이 -.001과 .025로 0을 포함하고 있어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H8a는 지지되었고, H8b는 기각되었다. 

예방적 행동의도가 종속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에는 부분 매개효과만 확인되었다. 

모든 매개 경로에서 합산된 간접효과의 경우 1자 인식일 때는 표준화 회귀계수가 

.035(95% CI = .0002 to .075)로 나타났으며, 3자 인식일 경우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105(95% CI = .047 to .162)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의 지각된 효과성, 1자 인식과 3자 인식, 

위험인식 그리고 공유의도와 예방적 행동의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1자 인식과 3자 

인식 그리고 위험인식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캠페인 효과성과 위험인식, 공유의도 그리고 예방

적 행동의도는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의 효과

를 긍정적으로 인지할수록 위험인식이 높아졌고, 해당 영상을 공유하고자 했으며 예방

적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기존 문헌(김활빈 외, 2018; 백혜

진․고하은, 202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위험인식과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의도 역

시 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노출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도 일

반적인 건강 커뮤니케이션에서 활용하는 광고 캠페인 영상으로, 그 메시지가 설득성을 

갖추고 있고 호감도가 높을수록 건강 캠페인 영상의 지각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유현재 외, 2014; 조삼섭․한규훈, 2009). 

둘째,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에 대한 1자 인식과 3자 인식이 위험인식, 공유

의도 그리고 예방적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

은 해당 영상을 시청한 이후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각에도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지각한 것이다. 1자 인식과 3자 인식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비슷했지만(β1자 인식 = .22 vs. β3자 인식 = .21), 행동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달랐다. 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1자 인식이 더 크게 나타났고(β1자 인식 = 

.45 vs. β3자 인식 = .21), 예방적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3자 인식이 더 크게 나타났

다(β1자 인식 = .12 vs. β3자 인식 = .39). 건강 관련 캠페인 영상 메시지가 본인에게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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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인식할수록 해당 캠페인 영상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

다. 이는 캠페인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남들에게 본인이 친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을 인지하고 있고 타인에게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인식할수록 상대적으로 예방적 행동의도가 

높아진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는 마약류 오남용 관련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약이나 

약물 문제 자체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관련 문제나 범죄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큰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예방이라는 친사회적 메시지임에도 불구

하고 내가 아닌 타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3자 인식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연이나 절주와 달리 마약류 오남용 문제는 관련된, 즉 오남용이나 

중독의 문제를 겪는 당사자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다른 건강 캠페인의 친사회적 메

시지 효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접한 

사람들이 제1자 효과가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메시지 성격인 사회적 바람직성 

혹은 친사회성을 다르게 인식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해당 캠페인에서 친사회적 

메시지를 인식하고 1자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공유의도에 더 영향을 미친 것이고, 

마약류 오남용 주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여 3자 인식

이 높게 나타난 경우에는 행동의도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공유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1자 인식이 투입되었을 때만 나타났고, 3자 인식

이 투입되면 모든 매개경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6>, <표 8> 참

고). 구체적으로, 공유의도의 경우, 캠페인 영상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직접적

으로 공유의도를 높였고, 1자 인식을 매개했을 때만 간접 효과(PCE → FPP → SI)가 나

타났다. 이는 캠페인 영상에 대하여 자신에게 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수록 공유의도

를 증가시켜준 것이다. 이는 앞서 회귀분석 결과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균태와 차동필(2002)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메시지에 대해 자신이 타인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제1자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청소년 대상 금연 메시지의 경우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메시지에 대한 적

극적 수용을 의미하는 제1자 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

인 메시지 노출에 대해 타인보다 친사회적(prosocial)이고 이타적인(altruistic) 자신의 긍정

적 자아개념이 반영되어 더욱 적극적,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수용하고 나아가 적극적으

로 공유 및 확산하는 친사회적 행위(prosocial behavior)로 이어졌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Gupta & Thapliyal, 2015). 메시지의 공유나 확산차원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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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션 효과에 대해 타인보다 자신이 더욱 능동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또한 공유의도에 대한 위험인식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제1

자 효과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메시지 확산에 대한 자신의 적극적 관여를 반영하는 

데 제한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속변인 순차적 매개 모형 경로 매개효과

공유의도

(SI)

캠페인 효과성 → 1자 인식(FPP) →

위험인식 → 공유의도

부분 매개, 

PCE → FPP → SI 경로만 효과

캠페인 효과성 → 3자 인식(TPP) →

위험인식 → 공유의도
매개효과 없음

예방적

행동의도

(BI)

캠페인 효과성 → 1자 인식(FPP) →

위험인식 → 예방적 행동의도

부분 매개,

PCE → FPP → RP → BI 경로만 효과

캠페인 효과성 → 3자 인식(TPP) →

위험인식 → 예방적 행동의도

부분 매개,

PCE → TPP → BI 경로만 효과

<표 8> 매개모형 결과 요약

넷째, 캠페인 영상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직접적으로 예방적 행동의도를 

높였고, 1자 인식이 투입되었을 때는 순차적 매개경로(PCE → FPP → RP → BI)가, 3자 

인식이 투입되었을 때는 단순 매개경로(PCE → TPP → BI)만 효과가 있었다(<표 8> 참

고). 흥미로운 점은 3자 인식을 투입한 경로분석에서 모든 경로의 회귀계수는 유의미했

다. 하지만, 부트스트래핑분석을 통한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를 분석할 경우 일부 경로

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자 인식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통

제변인(covariate)으로 투입된 1자 인식의 효과가 매개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표 7>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매개경로에서 발생한 효과의 총합인 간접효

과의 상대적 크기는 3자 인식이 매개변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험수준에 해당하는 3자 인식이 예방적 행동의도를 더 높

여줄 수 있다는 기존 문헌(전종우, 202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

로, 전종우(2021)의 연구에 따르면 1자 인식(개인적 위험지각)을 통해 심각성 지각 및 예

방 행동의도에 미치는 경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3자 인식과 심각성 지각을 거

쳐 예방 행동의도를 높여주는 경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마약류 오남용 

예방이라는 캠페인 메시지에 대한 기존의 제3자 연구 결과와 같이 자신보다 타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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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인식이 증가해 예방적 행동의도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객관화된 자신에 대한 평가에 비해 타인은 감각추구성향이 높거나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지각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메시지에 대해 보다 경각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예방적 행동의도를 증가시켰을 것이다(김활빈 외, 2025). 또한 자신

보다 타인과 사회가 마약의 유혹에 더욱 취약할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본인

보다 타인이 예방적 행동에 더욱 적극적이라고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모형에서 위험 인식이 공유의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행동의도에는 1자 인식이 투입되었을 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위

험 인식과 공유 및 행동의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에도 마약 오남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 또는 태도 등 제3의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공중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위험인식이 예방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송해룡․김찬원․김원제, 2014). 또한 한국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위험인식 등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행동의도와 실천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나, 밀집된 지역을 피하는 행동의도는 

낮고 이에 대한 실천율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김용범․윤태훈․손애리, 2021). 또 이윤

석(2025)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지각은 보험구매 등의 예방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

에서 1자 인식의 조건부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3자 인식이나 위험 인식이 공유의도 및 

예방적 행동 의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유용한 실무적 지침과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캠페인 영상의 공

유를 늘리고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캠페인 영상의 효과성, 즉 설득

성과 호감도를 제고해야 한다. 캠페인 영상의 지각된 효과성이 직접적 공유의도를 높였

을 뿐 아니라 1자 인식을 매개로 공유의도를 높이는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호감도 측면에서 심리적 저항감을 감소하고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흥미롭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1자 인식의 매개효과만 나타났기 때문에, 공유확산

을 위해서 영상을 접하는 타깃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마약류 오남용 관련 문제가 본인

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도록 메시지를 제작해야 한다. 둘째, 마약류 오남용 

관련 예방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 영상의 효과성과 함께 1자 인식과 3자 인식

을 높일 수 있는 메시지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인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약

물 남용과 같은 일은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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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친밀한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는 내용을 메시지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무적인 기여와 함께 기존에 많이 연구되지 않았던 제3자 효과의 행동적 

요소를 탐구하였고, 메시지의 사회적 바람직성과 관련하여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설계가 아닌 설문조사를 이용했는데, 이는 엄격한 인과관계의 검

증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에 대한 지각된 효과

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방법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가 가능한 실

험방법이 더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캠페인 영상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만 

측정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확한 인과관계의 규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다 

정교한 연구방법으로서 실험 설계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설문 참가자들이 캠페인 영상의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

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적했듯이 메시지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1자 인식과 3자 인식을 예측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백혜진․이혜규, 2013). 응

답자에 따라서 시청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영상에 대해 친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친사회성, 

이타성, 그리고 긍정적 자아개념(positive self-concept) 여부 등도 통제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설명과 달리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제1자 효과가 아닌 제3자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메시지를 포함하는 제1자 효과를 

검증할 때는 응답자들이 해당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인식하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타깃층인 20대와 30대로 한정하여 500명을 할당추출하여 설문조사

를 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함의에 대하여 젊은 세대에 적용해야 하고 그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최근에 신종 마약 관련 문제나 사건이 청년층에서 발생하여 

주목을 받고 있고, 식약처의 캠페인도 그에 맞추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실무적 함의는 적지 

않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연령층을 포함

한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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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xploratory study explored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the cognitive pathways through which 

perceived effectiveness of a drug abuse prevention campaign video influence the intention to share the 

campaign and to engage in preventive behavior, mediated by first-person perception, third-person perception, 

and risk perception. This cognitive pathway was analyzed using a sequential mediation model. To test this 

model,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a quota sample of 500 male and female in their 20s and 30s. The 

findings showed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campaign video and first- and 

third-person perception, risk perception, sharing intention, and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In the sequential 

mediation model, the path mediated by first-person perceptions was significant for sharing intention. In the case 

of behavioral intention, only the sequential mediation path via first-person perception showed a significant 

effect, and when third-person perception was used, only a simple mediation effect was fou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suggesting strategies to enhance campaign’s perceived effectiveness and message 

composition. Theoretically, this study contributes in that it explored the behavioral component of the 

third-person effect, a topic previously under-explored, and examined cognitive pathways through a sequential 

mediation model.

Key words : drug abuse, perceived campaign effectiveness, first-person perception, third-person perception, 

mediating effect


